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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세기 후반∼7세기 중반

포천지역의 관방체계와 반월성*    

김강훈┃구미중학교 교사

목 차 1. 서론

2. 5세기 후반∼6세기 중반 고구려의 관방시설 운용 양상

3.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

4. 629년 낭비성 전투와 신라의 관방체계 구축

5. 결론

초 록 이 글은 시기적으로 5세기 후반∼7세기 중반, 공간적으로

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해 검토한 연구

이다.

포천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

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가 지나기에 선사시대부터 인적·물

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이었다.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

* 본고는 ‘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-삼국시대 한강

유역의 관장체계와 전쟁’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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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정을 계기로 포천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. 고구려

는 한강∼임진강 유역에 다수의 관방시설을 축조하였는데, 포천지

역에는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한강∼임진강 유역의 다

른 교통로에 비하여 빈약하다. 포천 일대는 한강∼임진강 유역 교

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기에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, 고구

려가 원산만 일대의 예(말갈)를 동원하여 한강 하류 유역을 공격할

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. 따라서 5세기 후반∼6세기 중반 반월성

은 관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고, 고구려는 성동리산성

일대를 중심으로 포천지역을 경영하였다.

603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며

철원-포천-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다. 이는 신라

가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. 608

년 고구려가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며 철원-포천 방면으로 진출

하였고, 고구려는 지금의 반월성으로 추정되는 낭비성을 차지하며

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위협하였다. 629년 신라는 대규모 군대를

편성하여 낭비성을 빼앗았으며, 이후 신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

천지역의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. 이는 신라가 대고구려 전쟁, 대당

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.

주제어 : 고구려, 신라, 한강유역, 포천, 반월성, 성동리산성, 낭비성

(원고투고일 : 2023. 10. 9, 심사수정일 : 2023. 11. 13, 게재확정일 : 2023. 11. 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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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배기동, ｢선사시대｣, �抱川郡誌(上)�, 1997, 153∼155쪽.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포

천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文昌魯, ｢三國時代 抱川지역의 역사 전개와 위상｣, �韓

國學論叢� 38, 2012 참조. 

2) 경기도박물관, 『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Ⅰ-임진강-�, 2001, 64∼65쪽.

3) 백종오, �고구려 남진정책 연구�, 서경, 2006, 305∼311쪽 ; 백종오, ｢臨津江·漢灘

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｣, �지방사와 지방문화� 25-2, 2022, 260∼261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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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, �포천 반월산성-종합보고서-�, 2004.

5) 徐榮一, ｢高句麗 娘臂城考｣, �史學志� 28, 1995 ; 박종서, ｢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

대한 검토｣, �국학연구� 17, 2010.

6)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, �포천 반월산성 동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�,

2005 ; 한백문화재연구원, �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�, 2009 ; 한백문화재연구원, 

�포천 반월성 남벽�, 2019. 최근까지 이루어진 반월성의 보수공사 현황은 윤성호, 

｢서울·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 정비와 진정성 유지 방안｣, �先史와 古代� 67, 

2021, 288∼289쪽 참조.

7) 徐榮一, ｢6∼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｣, �高句麗硏究� 11, 2001 ; 장창은, ｢아차산

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｣, �史叢� 81, 2014 ; 윤성호, ｢신라 진평왕대 대고

구려 전투의 의미｣, �역사와 경계� 110, 2019a ; 박종서, ｢6세기 중반∼7세기 高句

麗·新羅의 境界와 그 변천｣, �사학지� 62, 2022.

8) 京畿道博物館, �抱川 城洞里 마을遺蹟�, 1999.

9) 백종오, ｢抱川 城洞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｣, �先史와 古代� 20, 20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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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) 徐榮一, ｢抱川地域 山城의 配置와 영속관계｣, �文化史學� 6·7, 1997 ; �신라 육

상 교통로 연구�, 학연문화사, 1999, 272∼279쪽.

11) 白種伍, ｢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｣, �京畿道博物館 年報� 3, 경

기도박물관, 1999 ; 白種伍, ｢南韓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｣, �先史와 古代� 26, 

2007.

12) 서영일, ｢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｣, �고고학� 9-1, 2010. 이 

논문에서는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형성과정을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방

어체계를 정비하는 1단계, 한강 이북으로 방어체계의 중심을 이동하고 임진강, 한

탄강 유역을 방어선으로 삼아 방어체계를 확대하는 2단계로 파악하였다. 그리고 1

단계와 2단계는 604년을 중심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. 

13) 서영일, ｢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｣, �百濟文化� 56, 2017 ; 심

광주, ｢임진강 유역 삼국 성곽과 관방체계｣, �임진강 유역,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�

(경기문화재연구원·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), 2018 ; 백종오, 앞의 논

문, 2022.

14) 신광철, ｢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｣, �한국고대사탐구� 41, 2022, 20쪽, 27쪽.



56 |軍史 第129號(2023. 12.)

,15)         

.         

    Ā    5ĉ6

  Ā    . 

 7        

   .  7  

  -      

       

    .

2. 5  ĉ6      

 

｢ ｣ ( ) 6     

    58  700  . 58  

    ,16)    

         . 

 58       .17)

15) 반월성의 석축 성벽을 초축한 국가에 대해서는 백제와 신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

다. 최근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남벽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체

성벽 내벽 토축부와 주거지, 수혈에서 백제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. 이를 

토대로 발굴단은 백제가 4세기 후반∼5세기 전반 반월성 남벽을 축조하였다고 판

단하였다(한백문화재연구원, 앞의 보고서, 2019).

16) 58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여러 견해는 정동민, ｢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·

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｣, �한국고대사탐구� 42, 2022, 169∼170쪽 ; 朴鐘書, 

｢高句麗 南進 硏究｣,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, 2022, 70∼71쪽 참조. 

17) 포천 자작리유적에서 전체 길이 23.6m의 대형 ‘여(呂)’자형 주거지와 동진대 청

자편 및 백제기와편이 발굴되었다. 이를 통해 포천 자작리 일대는 한성백제기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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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의 정치적 거점 취락으로 추정된다(경기도박물관, �抱川 自作里遺蹟� Ⅰ, 2004). 

따라서 광개토왕대 고구려가 백제를 공략하면서 포천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적 

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.

18) 장창은, �고구려 남방 진출사�, 景仁文化社, 2014, 67∼68쪽.

19) 김선숙, ｢고구려의 한강 이북지역 점령지 운영 실태 검토｣, �서울학연구� 69, 

2017, 57∼58쪽.

20) 최영인, ｢4세기∼5세기 초반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유역 지배방식｣, �청람사학�

31, 2020, 71∼80쪽.

21)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선이 아닌 면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, 고구려와 백제의 

국경이 임진강∼한강 분수령 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거나(여호규, ｢4세

기 후반∼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｣, �역사와 현실� 84, 2012, 203

∼205쪽), 고구려와 백제가 예성강 이남-임진강 이북 지역을 접경공간으로 하면서 

대치하였다고 보는 견해(정동민, 앞의 논문, 2022, 173∼176쪽)가 참고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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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) �삼국사기� 권37, 잡지(雜志)8, 지리(地理)4, 고구려, 한산주

23) 鄭求福·盧重國·申東河·金泰植·權悳永, �譯註 三國史記� 4-주석편(하)-, 韓國

精神文化硏究院, 1997, 252쪽.

24) 서영일, 앞의 책, 1999, 293∼294쪽.

25) 장창은, 앞의 책, 2014, 14쪽 ; 이정빈, ｢임진강·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

의미｣, �사학연구� 134, 2019, 46∼47쪽.

26) 이정빈, 앞의 논문, 2019, 48∼55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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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) 徐榮一, ｢抱川 半月山城 出土 <馬忽受解空口單>銘 기와의 考察｣, �史學志� 29, 1996.

28)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, �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�, 1996, 44쪽.

29) 김규운·성재현, ｢船里 銘文瓦 考察｣, �考古學誌� 17, 국립중앙박물관, 2011, 575∼

577쪽.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∼고려 초

로 추정된다. 최근 기와 명문의 지명과 신라 말 지방통치체제의 동요 등을 근거로 

경덕왕 16년(757)과 진성왕 3년(889)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 참

고가 된다(박성현, ｢신라 통일기 한주의 물자 이동과 조운-하남 선동 출토 명문 

기와를 중심으로-｣, �역사와 현실� 121, 2021, 44∼45쪽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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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) 윤성호, 앞의 논문, 2019a, 181쪽.

31)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, 앞의 보고서, 2004, 478∼479쪽, 495쪽 ; 金虎俊, 

｢抱川 半月山城 硏究(Ⅰ)｣, �文化史學� 20, 2003, 60∼61쪽 ; 방유리, ｢포천 반월

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｣, �史學志� 41, 2006, 29쪽.

32)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, 앞의 보고서, 2004, 533쪽 ; 金虎俊, 앞의 논문, 

2003, 61쪽 ; 방유리, 앞의 논문, 2006, 30쪽.

33) 車敏浩, ｢三國時代 城郭의 雉城 硏究｣,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, 2013, 

69∼71쪽.

34) 徐奉秀, ｢抱川 半月山城 기와의 屬性分析과 製作時期｣,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

학위논문, 1999 ; �한강유역의 기와-신라-�, (재)백두문화재연구원, 20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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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) 이상의 내용은 이정범, ｢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

기능｣, �高句麗渤海硏究� 37, 2010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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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)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, �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�, 1997, 34∼

36쪽.

37) 白種伍·玄男周, ｢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｣, �抱川 城洞里 마을遺蹟�, 

1999, 379쪽. 

38) 京畿道博物館, �抱川 城洞里 마을遺蹟�, 1999, 40∼41쪽.

39) 양시은, ｢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｣, �호남고고학보� 46, 2014, 75쪽.

40) 최종택, ｢南韓 地域 高句麗 土器의 性格｣, �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�, 경기도박

물관, 2007, 118쪽.

41) 백종오, 앞의 책, 2006, 110쪽 ; 신광철, 앞의 논문, 2022, 20쪽.

42) 백종오, 앞의 논문, 2004, 295쪽 ; 백종오, 앞의 책, 2006, 11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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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) 고구려 토기가 수습된 주거지에서 백제와 신라 토기가 확인되며 해당 지역이 삼국

의 접경지라는 점으로 고려하면, 영평천을 기준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영역이 유동

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(신광철, 앞의 논문, 2022, 27쪽). 

44) 장창은, 앞의 책, 2014, 49∼53쪽.




